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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르는 자는 해 줘도 모르니 정신과 사고를 제대로 깨우쳐 주어라. 그래야 밑 깨진 독에 

물 붓는 꼴이 안 된다. 

2.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해 주면 잘할 것 같아도 아니다. 정신과 사고가 잘못되었기 때문

이다. 고로 정신과 사고를 완전히 만들어야 된다.

3. 씨 뿌리면 나기는 하는데, 가꾸어 열매를 맺게 하기까지가 문제다.

4. 눈으로 안 보니까 희망이다.

5. 저마다 마음의 눈높이가 표준이다. 사람이 높이 봐도, 낮게 봐도 저울은 무게대로 기운

다.

6. 저마다 마음의 계절이 닥치면 계절 따라 행하기 마련이다.

7. 저마다 찬 것과 더운 것을 겪고 당해야 연단되어 튼튼해져 거친 세상을 살아간다.

8. 그럴 줄 알았으면 누가 그 길을 갔겠느냐.

9. 저 하늘은 알고, 이미 예전에 복음으로 은밀히 불렀다.

10. 자기가 하기 싫으면 벼슬도 싫다 하고 안 한다.

11. 길에 밟히는 돌도 들어서 내던지면 자존심 상해 싫어한다. 돌을 잘 가져다 쉴 자리에 

갖다 놓으면 좋아한다. 사람도 이와 같으니 마음 안 맞아도 잘 대해 주고 적재적소에 배치

하여라. 

12. 둘이 볼을 주고받고 배구하듯 하여라. 혼자 잘해도 상대가 못하면 볼은 땅에 떨어진다.

13. 아파서 기도했는데 육도 영도 축복이다. 영원한 축복은 돈도 명예도 아니다. 주님의 일

이다.

14. 주님의 일은 하늘나라에 가면 보물로 변화되고 빛으로 변화되어 빛난다.

15. 이름만 달리 부를 뿐이지 같은 것이다. 분별하고 판단하라. (계시받는다고 하는 자에게 

“설교도 주님의 계시다. 같은 말이다. 다만 ‘설교’라고 부를 뿐이다. 설교를 중심하여라.” 했

다.)

16. 혈육이나 잘 아는 자들을 다루기가 더 어렵다. 그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 다뤄라. 너는 



마음이 되고 다른 사람은 몸이 되어 다루면 된다.

17. 하늘의 것은 하늘에다 뿌리고, 땅의 것은 땅에다 뿌려야 제때 풍부하게 거둔다.

18. 해마다 뿌리고 가꾸면 못다 먹을 만큼 많이 얻게 되고,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많이 얻게 

된다.

19. 용꿈을 꾸었는데 사탄 꿈을 꾸었다고 기분 나빠해도 이는 하늘이 주신 복이라 그 복을 

받으며 살고 있다.

20. 꿈에 용을 봐도 기분 나쁜 사탄을 상징한 용이냐, 큰 사람을 상징한 용이냐에 따라 다

르다.

21. 한번은 꿈에 누가 두 아름 되는 뱀이 있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선생이 “아니, 본 자

가 때려잡아야지 소리만 지르느냐. 그러다가 뱀이 도망가겠다.” 하고 쫓아갔다. 가 보니 정

말 두 아름 되는 큰 뱀이 있었다. 너무 커서 몽둥이로 때려서 잡을 뱀이 아니라서 순간 고

민했다. 내 손에 큰 망치가 쥐어져 있어서 온갖 힘을 다해서 간신이 망치를 들어 큰 뱀의 

머리를 내려쳤다. 간신히 7번을 내려쳤더니 결국 뱀의 머리가 잘려서 골이 허옇게 나왔다. 

용 같은 뱀을 죽였다. / 이 꿈을 꾸고 깊은 기도를 7번 힘들게 했다. 거짓으로 힘들게 하는 

자가 있어 이를 두고 기도했다. 주님은 기도대로 해 주겠다고 응답하셨다. 

22. 오해와 미움은 쉽고, 사랑은 어렵다.

23. 내가 약속대로 해 줬으면 너도 약속대로 해야 된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다.

24. 주와 같이 할 때 가치 있는 일이 온다.

25. 주 하나님은 희생하는 자를 쓰신다. 

26. (주 편) 오직 나의 말을 듣고 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인생은 너무 차이가 있구나. 

27. 처음에는 그림자같이 비쳐 오다가 가다 보면 그 실물이 나타난다.

28. 금덩어리도 그림자만 보고서는 금인지 몰라본다. 실체를 봐야 된다. 사람도 육체라는 

그림자만 보고서는 모른다. 그 사람의 영체를 봐야 제대로 안다. 


